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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걸으신 고난의 언덕  18-11-06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할 많은 교회당을 건축한 카톨릭교가 새삼스럽게 고마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햄에는 예수님의 탄생지로 추정되는 곳에 예수 탄생 교화당이 건축되어 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집 교회당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사악한 세상을 상심하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교회당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고다의 산상에서 하나님께 피 섞인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곳을 기념하는 교회당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새겨 놓은 벽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는 순례자들의 모습도 이곳 저곳에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시어 재판을 받으신 곳에도 역시 교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신 바로 그 언덕을 걸으면서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걸으면서 실제로 십자를 짊어지고 그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 순례자도 있었습니다. 요통을 앓고 있던 저에게는 때마침 고통이 몹씨 심했는데 걷기가 힘들었던 그 요통이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의 극히 일부라도 경험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제 요통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과 사흘 동안 죽으신 몸으로 무덤 안에 계셨던 곳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도 방문했습니다, 그런 곳 마다 예수님을 기리는 교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고난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제자였던 배도로의 신앙도 약간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한 몸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 하던 베도로에게 나타나셨고 하루 종안 어획이 없었던 그에게 그물을 반대쪽에 던지라고 지시하여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기도 했고  잡은 물고기를 요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으며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배도로는 단단한 신앙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박혀 순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순례하고 저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느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재람하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알력과 소란이 많은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께서  화평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다스릴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저희 성지 순례팀이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아랍지대에서 날아 온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투하되었습니다. 다행이 공습 경고를 들은 이사라엘 주민들이 방공호에 대피한 덕으로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이스라엘이 항상 위험한 지대이지만 주민들은 경계를 하면서도 생업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가본 이스라엘은 자희 순례자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
